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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진 오늘날 M&A는 기업의 신사업 진출
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M&A 전문가에게 성공적 M&A
를 위해 기업들이 알아두어야 할 M&A 시장 주요 트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와 엑스맨이 한가족이 되었다’ 최근 미국
의 미디어 기업 월트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 57조
원에 인수해 화제다. 미국 약국 체인 CVS헬스의 수
직통합을 위한 애트나보험 인수(75조원), 온라인 유
통업체 아마존의 오프라인 진출 가속화를 알린 슈퍼
마켓 체인 홀푸드 인수(15조원)도 세간의 이목을 집
중시킨 M&A다.

세계경제의 회복세 속에 글로벌 기업들의 M&A 규모
는 4년 연속 3조달러(한화 약 3,202조원)를 넘어섰
다. 신사업 진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
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도 한몫 거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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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내기업 M&A 동향

2017년 국내 M&A 시장은 거래 금액면에서 전년 보
다 다소 회복되었다. 거래건수는 183건으로 2016년의 
226건 보다 하락했지만 거래대금은 36.2조원을 기록, 
2016년 거래대금 29.4조원에 비해 23% 증가했다.

국내 M&A 시장은 사모펀드의 M&A 시장 참가가 활
발히 전개되면서 각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침체에
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는 SK하이닉스가 베인캐피털 등과 컨소
시엄을 맺고 도시바 메모리를 인수한 TMT(Techno 

국내 M&A 시장, 2017년 결산과 2018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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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M&A 거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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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M&A 거래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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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분야가 19.8
조원으로 전체 거래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어 영국·네덜란드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가 카버코리
아를 인수한 소비재/유통 분야(6.5조원), 산업재 분야
(3.6조원), Oil&Gas(3.0조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LG CNS가 에너지솔루션, 헬스케어 등
의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ATM 사업부문을 
에이텍티앤에 매각한 바가 있다. 교통카드 솔루션 
중소기업 에이텍티앤은 ATM분야로 사업영역을 확
장하는 한편, 기존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 
해외진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LS그룹도 LS오토모티브 지분을 콜버그크래비스로
버츠(KKR)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1조 500억
원 자금을 핵심 사업군인 전력인프라·스마트 에너지·
친환경 트랙터 사업에 대한 투자에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들은 핵심 부문 육성을 위해 사업 포트폴
리오를 면밀히 재분석해 비주력 사업부문을 매각하
는 것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카브아웃은 앞
으로도 M&A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② 새로운 투자를 모색하는 PEF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에 자금이 몰리면서 M&A 시장에서 사
모펀드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17년 국내 
M&A 시장에서는 사모펀드가 거래대금 기준 상위 10
개 거래 중 7개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의 투자 방법도 점점 단기 수익을 위해 비
용절감 중심 구조조정 후 바이아웃(buyout)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견기업과 손잡고 기업을 장기간 
키우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SC사모펀드가 삼양사와 공동으로 효
성패키징을 인수한 것, NH투자증권 사모펀드와 한
솔케미칼이 테이팩스를 M&A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경험과 자금이 부족해 M&A를 
시도하지 못하던 중견·중소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
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망세에서 벗어나 점차 활력을 되찾고 있는 국내 
M&A 시장의 최근 트렌드를 다음의 3가지 키워드로 
분석했다.
 
① 카브아웃(Carve-out)의 증가 
카브아웃은 전체 기업을 매각하지 않고 특정 사업부
문만을 분할해 매각하는 기법이다. 

21세기 폭스가 뉴스·스포츠 부문에 집중하기 위해 
영화 스튜디오, TV 프로덕션 부문을 월트디즈니에 
매각한 것이 주요 예다.

[ 산업별 M&A 거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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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돌아온 전략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는 단기 차익보다는 경영권을 확보해 
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이익을 얻는 투자자
를 말한다.

국내 M&A 시장은 여러 불확실성 문제로 일부의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전략적 투자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종 불확실성이 감소되
면서 전략적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시멘트 업계에서는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아
세아시멘트가 각각 대한시멘트, 현대시멘트, 한라시멘
트를 인수해 3강 체제로 업계 구조재편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 움직임과 맞물려 전
략적 투자자의 움직임도 당분간 활력을 이어갈 것으
로 보인다.

2018년 시장 전망과 시사점

올해 국내 M&A 시장은 글로벌 M&A의 활황 속에 
2017년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M&A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꼽은 ‘카브아웃’, ‘사
모펀드’, ‘전략적 투자자’는 올해에도 유효할 전망이다. 

기업 효율성 및 핵심역량 확보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부문 단위로 매물이 시장에 지속적으
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필
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적으로 인수해 핵심부문을 강
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등으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PEF가 기
업 장기발전을 위해 M&A에 대한 공동투자에 나서
고 있는 것도 시장의 활력을 더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질적인 사업운영 역량을 가진 전략적 투자자의 
M&A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
업 스스로 모든 것을 개발하고 역량을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은 적이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시스
코 전 회장 존 챔버스의 표현처럼 우리 중견·중소기
업들도 역량강화와 기업성장 가속화를 위해 M&A 
활용을 적극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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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사모펀드 파트너십 사례 ]

SC 사모펀드 & 삼양사
효성패키징 인수 ▶  페트병 제조분야 경쟁력 

제고

NH투자증권 사모펀드 & 한솔케미칼 등
테이팩스 인수 ▶  전자소재부문 신사업 

확대

MBK파트너스 & 골프존
국내 골프장 인수 추진 ▶  오프라인 사업 

진출



국내·외 경제지표    2018년 1월 15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6 2017(E
IMF OECD

2018(P 2019(P 2018(P 2019(P

한국 2.8 3.0 3.0 3.0 3.0 3.0

세계 3.2 3.6 3.7 3.7 3.7 3.6

미국 1.5 2.2 2.3 1.9 2.5 2.1

중국 6.7 6.8 6.5 6.3 6.6 6.4

일본 1.0 1.5 0.7 0.8 1.2 1.0

EU 2.0 2.3 2.1 1.8 2.1 1.9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1)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7.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달러 1,131 1,161 1,134 1,131 1,132 1,132 1,105 1,086

원/엔 934 1,068 1,009 1,030 1,022 1,002 979 961

원/위안 180.1 174.4 167.5 169.2 172.3 171.1 166.8 164.5

원/유로 1,255 1,283 1,306 1,337 1,348 1,331 1,296 1,284

유가(Dubai) 32.2 53.8 50.4 49.3 55.2 58.3 60.82 61.61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7.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산업생산 1.9 3.0 2.0 2.5 7.4 -2.4 1.7 -

소매판매 4.1 4.3 3.6 0.9 8.4 -0.2 6.5 -

설비투자 6.9 -1.3 24.9 12.4 24.9 -3.8 6.3 -

수출 -8.0 -5.9 19.5 17.3 35.0 7.1 9.6 8.9

수입 -16.9 -6.9 15.5 15.3 21.7 7.9 12.3 13.0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


